
2019-06 

요즘 이곳 알로타우에는 비가 자주 내립니다. 무섭게 비가 쏟아지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멈추기도 하고, 해가 쨍하다가 그런 해를 비웃듯이 비가 한바탕 쏟아지기도 합니다.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빨래를 밖에 널어야 하는 저희로서는 그저 하늘 눈치를 볼 뿐입니다.  
 

6월이구나… 했는데 벌써 첫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마을에 쌀을 보내면서 ‘조금만 버텨 

주세요. 이제 곧 7월이 올 거예요. 밭의 얌이 잘 자라고 있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하며 응원의 마음을 

담아 보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집집마다 쌀 한 포대씩 받으며 기뻐할 모습이 떠올라 저희 

마음도 좋았습니다. 
 

카니누와 사람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밭에 가기 위해 동이 트기 전에 집을 나섭니다. 그래야 

땅이 달궈지기 전에 밭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일 년 내내 한여름 날씨인 이곳, 이른 오전인데도 

밭에서 한참을 일하다 보면 땀이 줄줄 흐릅니다. 한낮의 해는 너무 뜨거워 밭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잠시 근처 강에서 빨래도 하며 몸을 식히고 낮잠도 청합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면 다시 일을 

시작해서 어둑어둑해질 때에야 밭에서 캔 농작물을 담은 바구니를 이고 집으로 옵니다. 전기가 없으니 

깜깜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희미한 손전등에 의지해 장작에 불을 붙이고 얌, 고구마, 바나나 등을 

익혀 저녁 한 끼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카니누와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활 모습인데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밭에 가도 가지고 올 것이 없었습니다. 홍수와 사이클론이 밭의 농작물들을 다 쓸어 가 버렸기 

때문이지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넋 놓고 앉아 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찾아 왔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하얀 쌀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멀리 그들이 있는 섬까지 온 것입니다. 이 쌀이 

그들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닿았겠지요? 카니누와 사람들은 다 알 수도 없고, 알아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지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더 고마워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요한복음 2장)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분명 물을 담아서 갖다 

주었는데 포도주가 되었으니… 하인들이 참으로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지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난 몇 달간 쌀 

심부름꾼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쌀을 살 

돈이 준비되는 것에서부터, 쌀을 사고 또 부두까지 쌀을 배달하는 일, 마을 가는 배를 찾고 배에 쌀을 

싣는 일, 그리고 마을에 배가 잘 도착하고, 보낸 쌀이 각 가정에 잘 나누어지기까지,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11) 카니누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 또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 선교사가 번역자문위원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정 시간 동안 다른 

언어팀의 자문 점검 과정에 참여하는 것인데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토푸라 언어 누가복음 자문 점검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지금 카니누와 번역팀이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문 점검 선교사님이 뉴질랜드에서 오시는데 2주 동안 토푸라 팀을 비롯해 점검에 참여하는 모두가 

말씀에 푹 빠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마을에서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있는 속테스, 잭, 레비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카니누와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준 동역자님께 카니누와 말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기기꾸 나까따모께나! 
 

2019. 6. 8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